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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미혼자를 비혼으로 이끄는 결혼 기피,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를 위해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성 역할 태도,생

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2007년「여성가족패널(KLoWF:Korean LongitudinalSurvey of

Women& Families)」자료에서 표본 추출한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취업 여성 464명을 대상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배경,성

역할 태도 및 생활양식 차이를 분석하였다.그리고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이에 따른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그 결과,연령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28.8세)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30.5세)보다 어렸다.직업에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

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보다 ‘사무직’비율이 더 높고,‘판매서비스직’

비율은 더 낮았다.월 평균 본인 소득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1,316,900

원,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1,816,100원으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

성이 약 50만원 정도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와 동거하지 않

는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그 결과,성 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지만 생활 양식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더 활발한 것

으로 나타났다.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주당 약 2시간 27분의 가사 노동을

하였고,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주당 약 7시간 56분의 가사 노동을

하여 약 5시간 29분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생활

비 비중이 39.6%였고,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46.7%로 더 큰 비중을

나타냈다.저축에 있어 생활비 비중이 적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부

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37.5%를 저축하여,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31.7% 보다 더 높은 저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

하였다.그 결과,여성이 부모와 동거할 때,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참여가

활발할 때,성 역할 태도가 고정적일 때,연령이 감소할 때,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

이 높았다.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에 대

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더 이상 성 역할에 고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실

제 결혼을 하면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많고,결혼에 대

해 부정적이거나,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연령이 여성의 생

활 및 결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고,소득이 더 많으며,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

다.즉,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입지와 자유



로운 주거 생활,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결혼에 대

해 부정적 태도를 더 나타내는 것은 높은 연령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에 더

익숙해져서 결혼이 가져다 줄 속박감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

로 상정해 볼 수 있다.반면,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의식주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추측

된다.부모로부터의 결혼에 대한 압력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부모와의 생활에서 결혼으로의 도피를 꿈꾸게 할 수도 있다.또한 부모의

보수적인 결혼관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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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미래보고서(2008)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300년 뒤인 2300년에는 5만

명에 불과한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았다.특히 한국 사회

에서의 낮은 출산율은 만혼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왜

냐하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김

승권(2005)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에는 기혼여성의 자녀 수 감소보다 미혼

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다시 말하

면,기혼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보다 혼인연령 상승과 비혼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만혼은 가임 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고령출산의 부담을 증가시키며,후천성 불임증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이 되어 유배우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이

러한 만혼 현상은 평생 비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만혼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요구된다.

만혼이 결국 평생 비혼으로 이어진다는데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

이 지지하고 있다.Palomba등(1997)에 의하면,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고

부부간 연령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고학력 고연령 여

성들은 점차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

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이삼식(2005)도 결혼을 원하는 고

학력 여성들이 결혼 시기를 늦춘 결과,교육수준 및 연령 등의 조건에서 적

합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여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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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1.1세,여자 28.1세로 전년보다 각각 0.2

세 및 0.3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1990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통계청,2008).통계개발원(2009)의 분석에서는 2000～2005년 사이 미혼 여

성 비율이 30～34세는 10.5%에서 19.0%,35～39세는 4.1%에서 7.6%로,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2015년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20대

미혼자 비율은 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러한 혼인연령

상승과 미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이렇듯 개인의 결혼 문제는

자신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개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과 사회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또 영향을 받는다.정

부 대책은 주로 자녀 보육과 교육 문제 등을 통한 기혼자의 출산력 증대 대

책에만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미혼자를 비혼으로 이끄는 결혼 기피,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와 대책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와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

보면,山田昌弘(야마다 마사히로,1999)는 ‘패러사이트 싱글(パラサイトシン

グル,ParasiteSing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에게 의지하여 얹혀사는 미혼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모와

의 동거가 결혼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패러사이트 싱

글이란 ‘미혼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얹혀사는 모습이 마치

기생충(Parasite)과 같다’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이들은 부모에게서 적당

히 영양을 받아가면서 당당히 생활을 즐기고,남녀 구분 없이 부모와 동거

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미혼자를 가리킨다.패러사이트 싱글

의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미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성년이 되

면 독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서구 사회에서도 ‘부메랑족’,‘탕기 신드

롬(Tanguysyndrome)’,‘맘모네(Mammone)’,‘네스트호커(Nesthocker)’,‘키퍼



- 3 -

스(Kippers)’등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져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어가고 있

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고 경제적 여

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

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관계에 대한 연구

도 부족한 실정이다.우리나라의 정서상 미혼의 딸을 주거 독립시키는 것을

꺼려왔다.이러한 사고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초혼연령이 상승

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더불어 독립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얹혀사는

기간이 증가하였으나,여전히 부모와의 동거는 당연시되고 있다.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는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

을 받지 않으며,경제적,주거적,생활적으로 부모의 일상적인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생활 양식의 이점이 결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

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山田昌弘(1999)의 주장이다.반면,김정석(2006)은 우

리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그 부모 세대가 결혼의 필수성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데,미혼 여성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거주 형태는 미혼자로 하여

금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한다.그래

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자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결혼의 필수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덜 받아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미혼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

면,Glenn(1996)은 결혼의 지연과 같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는 성 역할 태

도의 변화가 존재하고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즉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무너지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가치관이 대두되면서 결혼의 지연과 같은 변화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안호용과 김홍주(2000)또한 우리나라의 가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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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 변화와 가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는데 결혼과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가치관 및 성 역할 태

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성 역할 태도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김영

옥,1999;김은영 등,1998;김철자,1977;김혜향,1969;양명숙,1996;이동

원 등,1995)이거나,결혼지연과 비혼에 대한 실태 조사(강은영,2007;김경

신ㆍ이선미,1998;박민자,2004;이삼식,2005)가 주를 이룬다.이 연구들은

미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사고와 정서의 변화가 결혼을 지

연시켜 비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의 원인으로서의

결혼 지연 문제에 접근해 왔다.경제 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족해지면,안

정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는데,우리나라 또한 산업화로 인

한 경제 성장 이후 사회가 급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고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

다.

또한 혼인 여부와 거주 형태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여성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혼자

혹은 독신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여 라이프스타

일이나 심리적 성향,결혼에 대한 가치관,독신 동기와 인식,독신 생활 만

족도 등(김경원,2005;박충선,2002;윤소영,2002;이소영ㆍ황선진,2003;이

정연,2000;장현숙,2002)을 다루었다.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현상적

측면에서 미혼 일인 가구의 특성이나 성향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이 연구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미혼 취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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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부모 동거 여부,성 역할 태도,생활 양식이 결혼

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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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선행 연구 고찰

1.이론적 배경

1)심리사회적 접근

Erikson은 서구 문화 위주의 이론에서 벗어나 여러 문화에서 관찰된 결

과를 토대로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그에 의하면 발달이란 유전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전 생애

적인 인간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Erikson에 의하면 발달은 단계적인 것

으로 각각의 단계는 단계별로 발달 과업 대 발달 위기로 설명되며,각 단계

에서 개인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욕구와 사

회의 외적인 요구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각 단계에서의 발달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점성원리(epigeneticprinciple)에 따른다.점성원리란 유전

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숙에 의해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안범희,2001).즉,각 단계는 전 단계들에서의 과업이 충분히 발달했

을 경우에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의 성격이론에서 Freud가 초기 아동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한 반면,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했을 뿐 아니라 청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다섯 번째 단계인 청년기의 발

달과업은 자아 정체감의 발달로 청년기의 커다란 과제이다.Erikson은 신체

적,정신적으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를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가리켜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심리 사회적

유예기간(psycho-socialmoratorium)’이라 명명하였다.패러사이트 싱글은

이러한 모라토리엄 인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부모의 보호 없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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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것도 할 수 없는 ‘캥거루족’과 그들의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로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가재산,2007).

최근에 들어서부터는 청년 인구의 증가,미혼의 장기화,부모로부터의 이

가(離家)연령의 상승,경제적 자립 시기의 연기 등 청년기로부터 성인기에

의 이행의 해체는 모라토리엄 심리를 청년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

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심리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小谷敏(코다니

사토시)(1999)는 모라토리엄을 갖고 사회에 나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

라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지적한다.신체의 조숙(早熟)과 입시 경쟁의 초기

화,그리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기의 초기화와 청소년 시대의 무한한 연기라는

‘이행 해체’현상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라토리엄 심리를 본 연구의 대상인 미혼 여성이 부

모와 동거하는 거주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심리로 보았다.

2)경제학적 접근

Becker(1973)는 “결혼은 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결혼을 경제

현상으로 상정하고,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개인과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구

성된 결혼 시장에서 시장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였다.효용을 극대화하려

는 개인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결혼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합리적인 인간은 결혼에서도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

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그는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얻을 것으

로 기대되는 이익이 결혼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미시 경제학에서의 비용

-편익 분석의 틀을 결혼에도 적용하였다.이 이론을 확장하면,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이득이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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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Becker(1973)는 결혼을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한 개인이 생활하는 것 보

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이 일인당 식비나 주거비 등 생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규모의 효과’와 고령으로 인해 소득이 없게 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 효과’를 언급

한 바 있다.패러사이트 싱글은 부모의 집에 얹혀살면서 규모의 효과는 일

정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미혼 상태의 지속으로 출산하지 않음

으로써 보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대신 부모와 동거하면서 얻는 이

득으로 상쇄될 것이라 생각된다.가사 노동의 부담 경감,여가 활동의 자유

로움,생활비 절약,저축의 증대 등은 결혼을 선택할 경우 기회비용이 되어

결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에 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즉,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미혼의 경우 현재 생활이 주는 만족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경우에만 결혼을 선택할 것

이다.미혼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그 자유에 대

한 보상으로 결혼의 장점인 친밀감 형성과 재생산 등이 주는 만족도가 클

때 결혼을 선택할 것이며,현재 대인,상호적 친밀감에 대한 더 큰 욕구나

자녀 생산에 대한 욕구가 없을 경우,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미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김경원․김태현,2005).

결혼은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결혼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으로 인한 지불 비용보다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본 연구는 미

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현재 거주 형태와 생활 양식이

비용 또는 이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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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패러사이트 싱글 개념과 결혼 지연 현상

패러사이트 싱글은 1997년 일본의 사회학자 山田昌弘에 의해 처음 등장

한 신조어로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서비

스적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미혼자를 가리킨다.山田昌弘는 이들을 부모

와의 동거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명품 소비를 즐기며 지금의 풍

요를 유지하지 위해 독립하지 않고,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과 비슷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겪는 우리나라에서도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은 의미로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하는 젊은 자녀세대를 일컬어 ‘캥거루족’이라 한다(네이버 백과사전,2009).

주요 선진국에서는 18～24세 젊은층의 50% 정도가 독립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한국과 일본에서 80%가 넘는 젊은층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30대가

되어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상당히

이질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山田昌弘,1999).

우선,우리나라의 25～39세 미혼 남녀 중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규

모와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5,2000,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성별,혼인상태,연령,세대 구성에 따른 부모 동

거자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1995년 178만 명에서 2000년에는 224만 명,2005년에는 274만 명으로 계속

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0대 미혼자들의 부모 동거율

도 20대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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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구분

부모 동거 미혼자1)

1995년 2000년 2005년

남녀전체 여성(%) 남녀전체 여성(%) 남녀전체 여성(%)

25-29세 135 44(32.5) 163 59(36.1) 174 74(42.5)

30-34세 33 7(21.2) 49 12(24.4) 73 22(30.1)

35-39세 10 2(20.0) 12 3(25.0) 27 7(25.9)

합계 178 53(29.7) 224 74(33.0) 274 103(37.5)

<표 1>한국의 25～39세 미혼자의 부모 동거 추이

단위:만 명(%)

1)부모 동거 가구원 중에서 미혼 상태에 있는 인구.

자료:통계청(1995,2000,2005)국가통계포털(KOSIS)인구 통계.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고도성장 경제에서

저성장 경제로 이행한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도 패러사이트 싱글이 증

가 추세에 있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키퍼스’,‘네스트호커’,

‘탕기 신드롬’과 같은 각국의 신조어가 공통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인식

이 점차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의 부모와의 동거 거주 형태는 보편적인 현상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성인이 되었으나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 젊은 층

이 각국 공통의 현상이 되면서 이들 계층을 가리키는 ‘포스트 청년기’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였다.현재 포스트청년기에 해당되는 세대는 어린 시절

(청소년기)을 소비 자본주의 속에서 보내 왔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을 절

실히 체감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자퇴생’,‘은둔형 외톨

이(引き籠もり,引きこもり,ひきこもり,Socialwithdrawal)’등 체제 탈출이

나 체제 거부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프리터(freearbeiter)’,‘패러

사이트 싱글’,‘백수’등 포스트 청년기적인 현상은 30대까지 연기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학교,심지어는 대학원 등 고등 교육 단계로의 진

학률이 상당히 높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포스트 청년기 현상은 학교 제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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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山田昌弘(1999)는 패러사이트 싱글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

미혼자의 결혼기피,결혼지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패러사이트 싱글은 부모

와의 동거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점으로 결혼 동기가 약화되어 결혼이 지연

되고,결혼의 지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한국의 미혼 취업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인

지 보고자 한다.

2.미혼취업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이란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유영주

(1984)는 이를 ‘제 2의 탄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

한 태도를 ‘결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결혼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결혼 의향’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결혼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부

분의 연구(김영옥,1999;김은영 등,1998;김철자,1977;김혜향,1969;양명

숙,1996;이동원 등,1995)가 조사 당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

한 실태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영옥(1999)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

으로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이후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미약

하였으며,이 연구도 정작 결혼과 관련된 문항을 통해 여대생이 지니고 있

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실태 조사에 불과하다.결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미혼자의 결혼보다는 기혼자의 결혼 생활 적응 및 결혼 만족에 대

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주로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가 많아 다

소 결혼적령기와 시간적 차이가 있어 결혼지연으로 이어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또한 대부분의 연구(김경신․이선미,1998;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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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2006;박경숙 등,2005;이동원 등,1995)가 성차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

어 성별 이외의 요인의 결혼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선행 연구로 결혼관,결혼에 대한 태도,결혼 의향,결혼 연령 및 시기,결

혼 이행 여부 등의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실태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혼 여성의 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연구(강은영,2007;박경숙 등,2005;조희

금 등,2008)는 이루어지고 있으나,미혼 취업 여성의 대상 특성을 반영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

혼에 대한 태도에 부합하는 선행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결혼에 대한

태도는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 및 계급적 관계를 반영하는 개인의 생각

으로,실제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쳤거나,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통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1)사회인구학적 변인

(1)연령

김모임(1973)은 대도시,준도시,농촌에 거주하는 17세～50세에 이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결혼연령 및 출산력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한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지식,또는 실제가 연령

이 젊을수록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은기수(1995)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자료를 사용하



- 13 -

여 한국인 남녀가 결혼으로 이행해 나갈 때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 규범

과 순서 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한국인의 결혼

및 가족 생활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반면에 여자는

규범적 연령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滋野(시게노)와 大日(다이니치)(1997)는 연령과 연령 2차 항을 동시에 설

명변수로 놓고 여성의 결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연령은

결혼선택에 정(+)의 효과,연령 2차 항은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즉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그러나 연령 2차

항의 효과는 일정 연령인 28세 이후를 경계로 해서 결혼 선택에의 연령의

효과는 역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삼식(2005)은 고연령층의 미혼일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

닌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그의 해석에 따르면 고연령층 일수록 이미

결혼한 계층이 미혼인구에서 이탈함으로써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남

녀들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하여,결혼에 대해서 비관적

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비교한 김정석(2006)은 미혼여성들은 나이가 많

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적어지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연령과 결혼 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졌다.이 같은 결과는

결혼에 있어서 연령 규범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특히 여성에게서 중요하

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Lee등(2006)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가 낮았다.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35세에서 44세의 고연령 미혼 집단의 태

도가 반영된 것이다.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대부분의 연구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결혼관을 나타내거나,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결혼의향이 적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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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를 내놓았다.주목할 만한 결과는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결혼이행할 확률이 높지만,일정 연령 이후로는 결혼을 이행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즉,대체로 28세 이전까지는 결혼연령규범에 의해 결혼

이행이 점차로 증가하지만,28세를 넘으면 결혼적령기를 넘겨 결혼으로 이

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2)교육수준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시기는 늦어진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유경,1990;양재모 등,1980;이영훈,1977).김모임(1973)

의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비가 높아질수록 역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ny& Hogan,1991).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학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남자보다 힘든 현실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관련

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냈다(Goldsheider& Waite,1986).이러한 점에 대하

여 교육과 결혼이라는 전이가 같은 시간대에서 시간 경쟁적인 요소로 작용

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이인수,1994).

Beets(1997)도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

여 노동 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이로 인해 결혼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즉,교육을 통해 경

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오히려 결혼 선호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또한 Moon(1990),Noriko와 Choe(1991)도 고학력 여성들이 결

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한계성)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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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는 이와 달리 보고하고 있는데,Choe등(1997)에

따르면,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감소하고 있을지라도,대부분 여성

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혼의 사회 규범을 따르되,미혼의 이점을 극대

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다고 한다(이삼식,2006).또한 김정석

(2006)도 미혼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결혼 의향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

반된 견해가 존재한다.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구화된 결혼관을 나타내거나,

결혼 시기가 지연되거나,결혼 선호도를 낮추거나,결혼을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혼인을 이행하고 있으

므로 교육수준과 결혼 이행,의향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3)직업

직업이 소득 및 교육수준과 높은 상관을 보이나,결혼 행동과 관련해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장래에 예측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므로(Oppenheimer,1988),많은 선행 연구들이

소득과 교육수준 외에도 독립적으로 직업군에 따른 결혼 시기의 차이에 주

목하고 있다.취업 여성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낮은 지위의 직업군에 속한 경우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

(Teachmanetal.,1987)고 한다.

최새은과 옥선화(2003)는 30대 기혼남녀의 초혼 연령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을 중상,신중간,구중간,근로,무직의 5개 계층으로 분

류하여 기혼여성의 초혼 연령을 비교한 결과 여성은 신중간 집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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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진 경우,다른 직업에 비해 초혼 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약사와 교사,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 회사의 사무

직에 종사하는 신중간 집단에 속할 때가 근로 집단에 속하거나 무직인 경우

보다도 빨리 결혼한다는 것이다.안정적인 전문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 시기

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배우자를 원하는 추

세 속에서(Lloyd& South,1996),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이

의료 보조직,교사와 같은 하위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중간 집단의 직종을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 시장에서 빨리 선택되

어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갖출수록 초혼 연령이 늦어진다고 속단할 수 없게 한다.

박경숙 등(2005)은 결혼 시기별 코호트(cohort)가 남녀 결혼 시기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여성의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그 중 가장 최근 코호트인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서는 고위ㆍ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사무직 여성의 초혼 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직업의 종류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시

기,초혼 연령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한 직업일수록 결혼 시기가 유의미하게 늦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이에 대한 해석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업을 배우

자로 선호하는 남성에 의한 영향이 미쳤을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4)거주 지역

최순(1972)과 박경애(1993)의 가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업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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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변동 중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지적하며,도시화가 증가 할수록 미

혼율이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미혼율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김모임(1973)은 도시 거주일수록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김승권(2005)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

주자가 타 지역 거주자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높게 보였다.

이수진(2005)은 미혼 상태를 지속하거나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결혼 상태

의 변화를 겪은 남녀 표본을 추출하여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거주 지역은 여성 표본에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확인되었다.취업자의 경우 지방도시 거주의 여성들이 광역도시 거주 여

성에 비해 결혼 선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의 결혼 이

행이 더 낮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도시 거주 여성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도시 거주 변수가 미혼의 결혼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

는 것으로 짐작된다.또한 도시 거주자의 결혼 이행이 지방 거주자보다 낮

았으며,결혼관이 서구화되었음을 나타냈고,결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평균 본인 소득

소득은 교육수준,취업 여부와 함께 결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 시기 결정의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Lloyd &

South,1996;South,2001).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일종의 지참금으

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쉽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높을 경우 결혼을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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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으므로 여성의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Andersonetal.,1987;Teachmanetal.,1987).국내 연구로 최새은과 옥선

화(2003)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 때 초혼연령이 늦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소득의 경우 분석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구도 있다(Sweeney,2002).여성들의 경제적 기반과 결혼과의 관계는 집

합적 수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만,개인 자료에 기초한

시계열적 연구들에서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집합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해당 변수들이 다르게 작동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Oppenheimeretal.,1997).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소득이 높을수록 즉,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부정적이거나,결혼 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일부 연구

는 분석 수준에 따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6)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계층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으

로 이러한 사회적 계층은 자녀의 자원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높은 계

층일수록 부모가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기를 독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

해 자녀의 결혼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적어도 빠르지 않은 양상

을 보이고 있다(Axinn& Thornton,1992;Carlson,1979;Coony& Hogan,

1991;Koball,1998;McLaughlin& Lichter,1997;South,2001).

반대로,이인수(1994)는 개인의 결혼 전이 시기가 개인이 속한 가족 차

원,사회구조적 차원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고

자 한 연구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 코호트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버

지의 직업이 하위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늦게 결혼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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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결혼시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상

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Teachmanetal.,1987).

또한 김보경과 김한곤(2005)의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대

한 연구 결과에서는 집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결혼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요약하자면,부모의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

는 대체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이

지연된다는 주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결혼이 지연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일 뿐 상대적

으로 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결혼 적령기에 미치

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부모 동거 여부

Scott과 Tilly(1975)는 19세기 유럽에서 젊은이들의 생활에서 가족의 이

득(familyinterest)이 개인의 이득보다 우위에 있었고 자녀 결혼의 연기는

가족전략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하였다.Spaghnoli(1983)도 역시 19세기 프

랑스의 릴르(Lille)지역의 자료를 분석하여 자녀들이 20세를 훨씬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경제적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밝혀

내고 이것이 그 지역의 만혼 패턴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樋口(히구치)와 阿部(마사히로)(1999)는 결혼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부모와의 동거를 설명 변인으로서 분석하고 있는데,부모와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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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김정석(2006)은 미혼 남녀의 현재 거주 형태에 따른 결혼 의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그 결과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 가구에 사는 것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즉 미혼 남성은 단독 가구 거주가 결혼 의향과

무관하지만,미혼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이는 미혼여성

의 경우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

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고,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

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개인주의적 선택에 따른 결혼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미혼자의 부모 동거 여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권미애․김태현,

2004;김은진,2001;박소진,2007;이진하,최연실,2006;임유진,2008)는 미

혼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심리적인 독립을 통한 대학생의 진로 결정이나 부

부의 결혼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지금까지 선행 연구들

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미혼여성의 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또한 이러

한 거주 형태의 차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3)성 역할 태도

성 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감정,의도 등

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역할 또는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

범’을 의미한다(Bohannon& Blanton,1999).즉,성 역할 고정 관념이 작용

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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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1991).

이동원 등(1995)은 성 역할 모델에 대한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결혼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고정적인 성 역할 모델을 선호하는

대학생보다 유동적인 성 역할 모델을 선호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결

혼 회피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는 성 역할관과 결혼관에 있어서 서로 낮은 정

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는데,성 역할관이 대체로 진보적이면,결혼관에서

도 상관관계 정도는 낮으나,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인희(2002)는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 원인을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야

기된 중산층 가족의 생존위기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가치관과 전통적인 성

역할태도의 감소를 가져왔고,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의 지연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즉,우리나라 가족의 변화라는 행

동의 변화에 가치관의 변화라는 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가치관의 변화

로 결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삼식(2006)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성 분업적 역할 규범을 거부하는 여성일수록 결혼 연령을 늦추

는 경향이 나타났다.이는 교육 참여의 기회 확대 등으로 고정적인 성역할

분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실제 결혼생활은 “Marriage

Package"라 불릴 만큼,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

담으로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성 역할 관념에 있어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

를 가진 여성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는 여성보다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이는 결혼 생활에서 여성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역

할 부담이 전가되는데 대한 부담으로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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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결혼을 미룬다고 볼 수 있다.

4)생활 양식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축적

된 것이 없어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선행 연구들에서

는 부모 자녀 간 경제적 자원 교류,자원 이전(문숙재․김지연,2006;배희

선,1999;송은경,2005)에 대한 논의와 앞서 언급된 미혼 여성의 결혼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이루

어지고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의 일상적인 교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부

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통한 결혼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차선책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가사 노동 시간

한경혜와 윤순덕(1994)은 도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을 파악하고자 서울 및 경인지역의 시 단위이상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친부모 중 적어도 어느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는 221명의 기혼여

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기혼여성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동

거에 따른 혜택은 손자녀 돌보기,집안 청소,세탁,부엌일,집 봐주기,주택

비 절감,자녀 교육에서의 도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비용은 경제적·심

리적·가사일 부담,사생활 부족,생활 시간 차이,행동 제약,의견 충돌,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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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연구 결과 혜택과 비용 각각의 평균이 3.11,

2.41로 비용보다는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현 등(1996)은 도시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 기대도 및 가족의 참여

도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미혼인 여성은 가족원 모두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

기를 원하고,특히 배우자가 가사 노동을 분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결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입

장에서의 앞으로의 가정 생활에 대한 가사 노동 분담 기대치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즉 가상적인 기대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한 후에는 또 다른 기

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주지했다.

조은희(1996)는 가구원의 가구에 대한 경제적 공헌들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다 할지라도 가사에 대한 공헌의 척도로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아들,

딸들 간의 가사노동 분담을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며,부모들

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하는 쪽이라면 자녀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White와 Rogers(1997)는 부모와 공동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살

고 있지 않는 자녀보다 더 많은 도움을 교환하며,자녀가 부모와 멀리 떨어

져 살면 살수록 그 교환은 적어진다고 주장하였다.즉,공동 거주의 조건하

에서 도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동거 관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동거 관계에서

오는 가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생활 속 교류이다.그러한 생활 속 교류는

상호 부조의 형태로서 경제적 교류,정서적 교류,서비스적 교류로 구분된

다.서비스적 교류는 식사 준비,설거지,집안 청소,손자녀 돌보기 등 일상

생활에 대하여 가족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한다(윤진,1986;장선

주,1989;홍달아기,1998).김태현과 임선영(2003)은 20～30대 미혼·기혼 자

녀를 대상으로 가족 이념,생활 교류,부모ㆍ자녀 관계 만족도의 실태를 살

펴보는 연구에서 성인 세대의 경우,부모와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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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미혼 여성의 현재 가사 노동의 참여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주부,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가사 노

동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미혼여성의 가사 노동 참여의 영향에 대해서

는 파악할 수 없었다.다만,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도움과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미혼 자녀는 주로 도움을 받

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2)취미·레저 여가 활동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김용준,1990;이정숙,1999;조주란,1996),

직장인을 대상(이재기,1994;이정숙,1999)으로 한 여가 활동 실태와 여가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거주 형태에 따

른 여가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나 미혼 여성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선행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보고된다.여가 활동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가사 지원을

통해 미혼 취업 여성의 여가 선용에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따라

서 이 변인을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하고자 한

다.

(3)생활비,저축 비중

김혜림(2003)은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도를 살펴본 결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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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생활 비용은 본인이 조달하는 경우가 많지만,거주 자립도와 혼인 자

립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적었다.즉,생활 비용 측면에서는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였으나,거주 비용과 혼인 비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모에

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혼인 상태 여부에 대한 구분이 없어 미혼

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혜영(2005)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부모에게 받는 경제

적 지원과 집안일(청소,장보기,빨래,식사준비)등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

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점을 거의 없음,2점을 없는 편임,3점을 자주 있

음,4점을 매우 자주 있음으로 점수화하여 보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1.6점,

집안일 도움은 1.6점으로 두 항목 모두 거의 없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우리나라 미혼 성인 자녀의 대부분은 생활비에

있어서는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거나 결혼 비용에 있어

서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미혼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측정하여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를 알 수

는 없었다.다만,1인 가구의 경우,부모 자녀 간 교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부모 자녀 간 만남의 교류도 빈번하지

않았으며,주거 독립의 상태로 생활비나 경제적 지원도 거의 받지 않는 편

으로 나타났다.유추하건대 이와 반대로 함께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 1인 가

구 자녀의 경우보다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생활비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지출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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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1)연구 문제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목적인 미혼취업여성의 사회인

구학적 배경,성 역할 태도,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

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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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배경

ㆍ연령

ㆍ교육수준

ㆍ직업

ㆍ거주 지역

ㆍ본인 소득

ㆍ아버지 교육수준

ㆍ어머니 교육수준

생활 양식

ㆍ가사 노동 시간

ㆍ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ㆍ생활비 지출 비중

ㆍ저축 비중

결혼에 대한 태도

ㆍ결혼에 대한 태도

ㆍ결혼 의향

부모 동거 여부

성 역할 태도

ㆍ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

ㆍ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

2)연구 모형

연구 표본:미혼,여성,25～40세,취업자

<그림 1>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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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및 표본

1)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여성가족패널」는 2007년 한국여성정

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로 여성 가구원이 있는 전국(제주도 포함)가구

중에서 추출된 총 9,084가구 및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64세 여성

10,013명을 표본으로 한 자료이다.

설문지는 가구관련,여성 개인 관련,일자리 관련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가구용은 조사대상인 만 19세에서 64세 여성 중 가구를 대표하

여 가구의 상황을 응답할 수 있는 응답자가 작성하였다.가구원의 일반적

사항,주거상태,가구소득,가구소비,자산과 부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패널가구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여성 개인용과 일자리

용은 조사대상 여성 응답자 모두가 응답하는 설문으로 교육과 성장,직장

생활,결혼과 결혼 생활,다양한 결혼 유형의 경험,가족과의 관계,부양 가

족,가족관련 가치관,개인 특성/건강/여가,노후 생활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어 여성 개인의 생활 세계를 생애 주기별,주제별로 구성하였다.일자

리용은 현재의 경제 활동 상태,고용상태별 근로 여건,일 만족도,주된 일

을 제외한 일,현재 미취업 상태,이전 일자리,교육 및 직업훈련,사회보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차별 사항,모성 보호 제도 등 여성의 일에 대한 경

험을 생애 주기 및 가족 관계와 접목시켜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여성가족

패널조사 유저가이드,2007).본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용,일자리용 설문 항

목 중 미혼취업여성 응답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인구학적 배

경,부모 동거 여부,성 역할 태도,생활 양식,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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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거 여부

연구표본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여성,미혼,25～40세,취업자 302명(65%) 162명(35%)

전체 총 464명(100%)

2)표본

본 연구를 위한 분석 표본은 「여성가족패널」자료 중 혼인 여부,연령,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부모와의 동거 여부 측정이 가능한 여성만을 표본으

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법적인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

둘째,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

셋째,취업 상태로 소득이 있는 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대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총 464

명이며,그 중 부모와 동거하는 25～40세 사이의 미혼취업여성은 302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65%를 차지했다.반면에,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25～40

세 사이의 미혼취업여성은 162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35%를 차지했다.

<표 2>연구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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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4.0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교육수준,직업,거주

지역,월 평균 본인 소득,아버지 교육수준,어머니 교육수준),부모 동거 여

부(동거,비동거),성 역할 태도(유동적 성 역할 태도,고정적 성 역학 태도),

생활 양식(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취미ㆍ레저 여가 활동,본인 소득 대

비 생활비 지출 비중,본인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백분율,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성

역할 태도,생활 양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χ²검증을 실시하였

다.

셋째,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

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

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LogisticRegressionAnalysis)

을 실시하였다.

1)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미혼 취업 여성의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부모 동거 여부,

성 역할 태도,생활 양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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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준거집단) 측정방법 N(%) M(SD)

독

립

변

수

사

회

인

구

학

적

배

경

연령 25～40세,연속변수 29.4(3.9)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대학원이상 27(5.8)

대학교이상 344(74.1)

고등학교이하 93(20.0)

전체 464(100)

직업

(생산노무직)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1(45.5)

사무직 146(31.5)

판매서비스직 77(16.6)

생산노무직 21(4.5)

전체 455(100)

거주 지역

(기타)

대도시(서울,광역시) 276(59.5)

기타(경기,강원,충청,경

상,전라,강원,제주)
188(40.5)

전체 464(100)

월평균 본인소득 단위:만원,연속변수 159.1(131.2)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이상 75(16.2)

고등학교이하 389(83.8)

전체 464(100)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이상 25(5.4)

고등학교이하 435(93.8)

전체 460(100)

<표 3>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N=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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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02(65.0)

부모 비동거 162(35.0)

전체 464(100)

성 역할 태도1)

유동적 성 역할 태도 318(68.5)

고정적 성 역할 태도 144(31.0)

전체 462(100)

생

활

양

식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단위:시간,연속변수

4시간 22분

(316.9)

지난 한 달간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가끔)

자주(일주일에 1～3회) 141(30.4)

가끔(한 달에 1～3회) 142(30.6)

안함(전혀 안함) 181(39.0)

전체 464(100)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
단위=백분율(%) 42.1(27.4)

본인 소득 대비

저축 비중
단위=백분율(%) 35.5(24.9)

종

속

변

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6～24점

☞점수 높을

수록 긍정적

13.6(2.8)

결혼

의향

있다 370(79.7)

없다 94(20.3)

전체 464(100)

1)문항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33 -

결혼에 대한 태도 Cronbach'sα

-결혼을 해야만 완전한 성인이 된다*

-결혼해서 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겐 매우 중요하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받는다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702

(1)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향의 두 변인이다.

먼저,결혼에 대한 태도는 <표 4>에 제시된 6문항의 합으로 점수화하였

으며,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이다.점

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반대 문항을

역채점하였다.Cronbach'sα는 .702이었다.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평균 13.6점이었다.

결혼 의향은 ‘결혼할 의향이 있다’,‘결혼할 의향이 없다’,‘모르겠다’로 응답

하였으며,그 중 ‘결혼할 의향이 없다’와 ‘모르겠다’를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

으로 분류하여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다.미혼 취업 여성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464명 중 370명으로 79.7%로 나타났고,‘결혼 의향

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94명으로 20.3%로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

았다.

<표 4>결혼에 대한 태도 변인 문항 및 신뢰도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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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립 변수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동거 여부를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부모와 동거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었으며,‘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 464

명 중 302명으로 65%였으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162명으로

35%였다.미혼 취업 여성 중 과반수 이상이 아직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태도는 문항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에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

점 척도로 답하였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여성은 ‘고정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여

성은 ‘유동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분화하였다.‘고정적인 성 역

할 태도’는 남녀의 구분에 의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144명(31.0%)이었다.이에 반해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는 남

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공유나 뒤바뀜이 가

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318명(68.5%)이었다.

생활 양식은 가사 노동 시간,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생활비와 저축 비중

으로 이루어졌다.가사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가사 노동에 참여

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미혼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은 4시간 22분이었다.

미혼 취업 여성이 지난 한 달간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에 참여한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일주일에 1～3회’참여한다고 한 경우를 여가 활동을 ‘자주’하

는 것으로,‘한 달에 1～3회’참여한다고 한 경우를 여가 활동을 ‘가끔’하는

것으로,여가 활동을 ‘전혀 안 한다’고 답한 경우를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여가 활동을 ‘자주’한다는 여성은 141명으로 전체의 30.4%

를,‘가끔’한다는 여성은 142명으로 30.6%를,‘안 한다’는 여성은 18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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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를 나타내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본인 소득 중 생활비와 저축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로 답하였다.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의 평균은 42.1%를,저축 비중의 평균은 35.5%를 나

타내어,생활비와 저축 모두 본인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3)통제 변수(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혼 취업 여성은 1968년에서 1981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9.4세이었다.통계청(2008)이 발표한 2007년 미혼여

성의 평균초혼연령인 ‘28.1세’보다는 1.3세 많은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답한 여성이 93명으로 20%를,‘대

학교 이상’의 학력을 답한 여성이 344명으로 74.1%를,‘대학원 이상’의 학력

을 답한 여성이 27명으로 5.8%였다.미혼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을 반영한 결과로 미혼취업여성의 교육수준

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 총 10개로 분류된 것을 성격에 따

라 4가지로 유목화하였다.‘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11명으로 45.5%,‘사

무직’은 146명으로 31.5%,‘판매서비스직’은 77명으로 16.6%,‘생산노무직’은

21명으로 4.5% 순으로 나타났다.이 순위는 통계청(2005)의 25～39세 사이

여성의 직업분포를 조사한 통계에 나타난,'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자'는 92

만 7천여 명(32.7%),'사무직'은 79만 5천여 명(28.0%),'판매서비스직'은 72

만 7천여 명(25.7%),'생산노무직'은 37만 4천여 명(13.2%)의 순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고 보여진다.
1)

1)통계청의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여성 전체의 직업 분포를 보았을 때,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문

ㆍ기술ㆍ행정 관리자'가 2.8% 상승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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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은 서울,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도시 거주자로 분류

하였고,그 외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

을 기타 지역 거주자로 분류하였다.미혼 취업 여성 중 대도시 거주자는

276명(59.5%),기타 지역 거주자는 188명(40.5%)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더

많았다.

본인 소득은 월 평균 금액으로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적인 월 평균 본인

소득은 159만 1천원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고려하였고,대학교 이상의

학력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나누었다.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

인 아버지는 75명(16.2%),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인 아버지는 389

명(83.8%)로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교 이상이 25명(5.4%),고등학교 이

하가 435명(93.8%)로 아버지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더 낮은 비율을 보였

다.



- 37 -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전체
t/χ²

n(%) M(SD) n(%) M(SD)

연령 302(100) 28.8(3.5) 162(100) 30.5(4.3) -4.391***

교육

수준

대학원이상 15(5.0) 12(7.4)

2.696

(55.6) (44.4) 27(100)

대학교이상 231(76.5) 113(69.8)

(67.2) (32.8) 344(100)

고등학교이하 56(18.5) 37(22.8)

(60.2) (39.8) 93(100)

↓전체 302(100) 162(100)

직업1)

전문가및 134(45.4) 77(48.1)

10.378*

관련종사자 (63.5) (36.5) 211(100)

사무직 107(36.3) 39(24.4)

(73.3) (26.7) 146(100)

판매서비스직 40(13.6) 37(23.1)

(51.9) (48.1) 77(100)

생산노무직 14(4.7) 7(4.4)

(66.7) (33.3) 21(100)

↓전체 295(100) 160(100)

Ⅳ.연구 결과 및 해석

1.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인 연령,교육수준,직업,거주 지역,월평균 본인 소

득,아버지 교육수준,어머니 교육수준을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과 χ²검증을 실시하여 빈도와 평균값을 비

교분석하였다.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부모동거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

(N=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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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대도시 185(61.3) 91(56.2)

1.131

(67.0) (33.0) 276(100)

기타 117(38.7) 71(43.8)

(62.2) (37.8) 188(100)

↓전체 302(100) 162(100)

월평균본인소득 302(100)131.7(67.3)162(100)181.6(201.4) -3.064**

아버지

교육

수준

대학교이상 44(14.6) 31(19.1)

1.622

(58.7) (41.3) 75(100)

고등학교이하 258(85.4) 131(80.9)

(66.3) (33.7) 389(100)

↓전체 302(100) 162(100)

어머니
교육
수준2)

대학교이상 11(3.7) 14(8.8)

5.370*

(44.0) (56.0) 25(100)

고등학교이하 290(96.3) 145(91.2)

(66.7) (33.3) 435(100)

↓전체 301(100) 159(100)

*p<.05,**p<.01,***p<.001
1)직업(n=455) 2)어머니 교육수준(n=462)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은 약 28.8세,부모와 동거

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은 약 30.5세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

는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여성보다 약 1.7세 나이가

더 많았고,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01).두 집단

모두 통계청(2008)이 발표한 2007년 미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인 ‘28.1세’

보다 연령이 더 높은 결과이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약 1.7세 더

많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56명으

로 18.5%,‘대학교 이상’이 231명으로 76.5%,‘대학원 이상’이 15명으로 5%

를 차지하였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도 비슷한 분포 수준

을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이하’가 37명으로 22.8%,‘대학교 이상’이 113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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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9.8%,‘대학원 이상’이 12명으로 7.4%를 차지하였다.미혼 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을 반영한 결과로 미

혼 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모든 교육수준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도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

성의 집단간 직업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부모와 동거하

는 미혼 취업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34명으로 45.4%,'사무직'

이 107명으로 36.3%,'판매서비스직'이 40명으로 13.6%,'생산노무직'이 14

명으로 4.7%를 차지했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77명인 48.1%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약

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 중 '사

무직'은 39명인 24.4%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 비해 낮은 비율

로 나타났다.'판매서비스직'은 37명인 23.1%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 중

'생산노무직'은 7명인 4.4%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과 거의 비슷

한 비율을 보였다.두 집단의 직업 분포 비율의 순위는 '전문가 및 관련종

사자','사무직','판매서비스직','생산노무직'의 순으로 일치하였다.모든

직업군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판매서비

스직’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51.9%를,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48.1%를 나타내어 다른 직업에 비해 두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비교적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거주 지역은 서울시와 5대 광역시인

‘대도시’거주자가 185명인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그 외 ‘기타’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117명,38.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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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취업여성의 경우는 ‘대도시’거

주자가 91명인 56.2%,그 외 ‘기타’지역 거주자가 71명인 43.8%로 나타나 부

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처럼 ‘대도시’거주자가 절반 이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비율보다는 조금 낮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는 않았다.대도시 거주자나 기타 지역 거주자 모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본인 소득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31만 6

천 9백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81만 6천 백원

으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01).소득이 더 많을 경우 독립

가구를 형성할 경제적 여건의 성립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거주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교육수준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보면,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이하’는 258명인 85.4%이고,‘대학교 이상’

이 44명인 14.6%였으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아버지는

‘대학교 이상’이 131명인 80.9%,‘고등학교 이하’가 31명인 19.1%였다.부모

동거 미혼 취업 여성의 아버지가 ‘대학교 이상’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아버지의 교육수준 모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났으나,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취업여성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아버지 비율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서구적인 가치관의 영향

으로 딸을 독립시키는 것에 좀 더 개방적이지만,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관

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가치관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대학

교 이상’인 경우는 11명으로 3.7%를,‘고등학교 이하’가 290명으로 96.3%를

차지했고,부모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는 ‘대학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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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으로 8.8%,‘고등학교 이하’가 145명으로 91.2%를 차지하였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

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차이는 유

의하였다(p<.05).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

지 않는 여성이 56%,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44%,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33.3%,부모와 동거하

는 비율이 66.7%를 나타냈다.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부모

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서구적

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딸을 독립시키는데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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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전체 t/χ²
n(%)/M(SD) n(%)/M(SD)

성 역할 태도1)

유동적 209(69.4) 109(67.7)

.147

(65.7) (34.3) 318(100)

고정적 92(30.6) 52(32.3)

(63.9) (36.1) 144(100)

↓전체 301(100) 161(100)

지난 한 달간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자주 79(26.2) 62(38.3)

7.526*

(56.0) (44.0) 141(100)

가끔 100(33.1) 42(25.9)

(70.4) (29.6) 142(100)

안함 123(40.7) 58(35.8)

(68.0) (32.0) 181(100)

↓전체 302(100) 162(100)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2시간27분(195.8)7시간56분(382.3) 114.072***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2)
39.6(28.5) 46.7(24.7) -2.696**

본인 소득 대비

저축 비중3)
37.5(25.9) 31.7(22.5) 2.510**

2.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

의 차이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성 역할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

고,생활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가사 노동 시간,

생활비 지출 비중,저축 비중의 빈도와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연구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

(N=464)

*p<.05,**p<.01,***p<.001
1)성 역할 태도(n=462)2)생활비 비중(n=462),단위=% 3)저축 비중(n=461),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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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동거

하는 여성의 경우 209명(69.4%)이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졌고,92명

(63.9%)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져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의 비율

이 월등히 높았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비율을

보였다.성 역할 태도의 두 경우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태도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자체

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양식인 취미ㆍ레저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지

난 한 달간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경우 123명인

40.7%,‘가끔 한다’는 경우가 100명인 33.1%,‘자주 한다’는 경우가 79명인

26.2% 순으로 나타나,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자주 한다’는 여성이 62명인 38.3%,‘전혀 하지 않았다’는 여성이 58명인

35.8%,‘가끔 한다’는 여성이 42명인 25.9% 순으로 나타나,취미ㆍ레저 활동

에 활발히 참여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다.약간 낮지만 비슷한 비율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분화되는 양상을 보여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취미

ㆍ레저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여가를 즐

기는데 제약이 없어 개인에 따라 여가 활동 참여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부모와 동거하는 경

우,일주일에 가사 노동 시간이 약 2시간 27분을 나타냈으며,부모와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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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일주일에 가사 노동 시간이 약 7시간 56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5시간 29분으로 그 차이가 매우 높은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White와 Rogers(1997)의 연

구에서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보다 일상생

활에서 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부모의 도움

을 더 많이 받는 만큼 부모에게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영

향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가사 노동 시간에 있어 눈에 띄는 시

간적 차이를 보여주어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탈피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山田昌弘(1999)의 주

장에 따르면 현재의 삶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아예 하지

않고,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하지

만 부모 동거 여성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음에도 취미ㆍ레저 여가 활

동에 있어 참여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아 부모의 간섭과 영향으로 시간

적 여유는 있으나 본인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본인 소득 중 생활비 지출과 저축의 비중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 지출 비중,저축 비중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p<.01).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본

인 소득 중 생활비의 지출 비중은 평균 39.56%,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은 46.71%를 나타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의 지출이 비교적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해석하자면,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생활비에 있어 부모와 함께 거주

하는 이유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그래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

업 여성보다 생활비 지출 비중이 적어 좀 더 여유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이의 반영으로 저축에 있어 생활비 지출이 적어 경

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37.54%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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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31.73% 보다 더 높은 저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의 종속변인으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점수화하여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고,두 번

째는 결혼 의향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두 가지 종속변인에 대한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

석에 투입될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그 결과,독립변인들간

의 상관관계에 있어 최대치가 .495이었으며,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

보다 높게 나타났다.분산팽창요인(VIF:VarianceInflation Factor)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

으며,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중첩성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선,결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

에서 채택한 독립변인들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점수화하여 종속변인으로 삼고,

부모 동거 여부,생활 양식,성 역할 태도,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을 순

차적으로 회귀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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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부모 동거 여부1) .644* .111 .676* .117 .721* .125 .447 .077

생

활

양

식

가사 노동 시간 .002 .011 -.002 -.013 -.003 -.019

취미 레저 여가 활동2)

자주 -.139 -.023 -.004 -.001 -.083 -.014

안함 -.381 -.067 -.455 -.080 -.397 -.070

생활비지출 비중 .004 .021 .004 .020 .012 .055

저축 비중 .002 .013 .001 .004 .000 -.002

성 역할 태도3) -1.527***-.258-1.523*** -.257

사

회

인

구

학

적

배

경

연령 -.087* -.123

교육수준4)

대학원 이상 .402 .033

대학교 이상 .220 .034

직업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87 .088

사무직 .811 .138

판매직 .370 .049

거주 지역6) .093 .017

월 평균 본인 소득 -.171 -.030

아버지 대학교이상7) .936* .126

어머니 대학교이상8) -1.124 -.089

상수항 13.191*** 13.383*** 14.359*** 17.030***

F 5.041* 1.105 4.986*** 3.026***

R² .012 .016 .081 .118

<표 7>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403)

*p<.05,**p<.01,***p<.001

기준변수:1)비동거 2)가끔 3)고정적 4)고등학교이하 5)생산노무직 6)기타 7)8)고등학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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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1은 부모 동거 여부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이고,모형2는 모형1에 생활 양식 변인군이 추가되어 부모 동

거 여부의 영향력이 고려된 후,생활 양식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분석 모형이며,모형3은 모형2에 성 역할 태도를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와 생활 양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성 역할 태도가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다.

마지막 모형4는 모형3에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을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생활 양식,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사회인구학적 배경만

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

게 해주는 모형이다.

우선 모형1을 보면,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부모 동거 여부는 종속변인인 결

혼에 대한 태도의 전체 변량을 1.2% 설명하고 있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041*).모형1에서 부모 동거 여부는 미혼 취업 여성

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p<.05).이

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

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644점 정도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생활 양식 변인 4개를 모형1에 추가한 분석 모형이다.부모 동거

여부와 생활 양식 변인군 전체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전체 변량을 1.6% 설명

하고 있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05).모

형2에서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4개의 변인 모두 결혼에 대한 태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모형1에서 유의

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모형2에서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5).

모형3은 성 역할 태도를 모형2에 추가한 분석 모형인데,모형3전체는 결

혼에 대한 태도의 변량을 약 8.1%가량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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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986***).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추가로 투입된 성 역할 태

도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으며

(p<.001),이는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

를 가진 사람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258점 정도 감소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모형1,모형2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성 역할 태도가 추가된 모형3에서도 결혼에 대

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모든 독립변인들이 함께 투입된 모형4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모형3에 추

가한 분석 모형으로,모형4전체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량을 1.18% 정도 유

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26***).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영향력

을 살펴보면,추가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에서 연령과 아버지 교

육수준만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으며

(p<.05),이는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087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인 경우가 고

등학교이하인 경우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936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즉,아버지 교육수준이 더 높은 미혼 취업 여성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모형1,모형2,모형3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추가된 모형4에

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최종분석에 추가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에 의해

부모 동거 여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반면,

성 역할 태도는 모형4에서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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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결혼 의향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인들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하기 위해 결혼 의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부모 동거 여부,생활 양식,성

역할 태도,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회귀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1은 부모 동거 여부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을 설명하

는 모형이고,모형2는 모형1에 생활 양식 변인군이 추가되어 부모 동거 여

부의 영향력이 고려된 후,생활 양식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분석 모형이며,모형3은 모형2에 성 역할 태도를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

와 생활 양식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성 역할 태도가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다.마지막

모형4는 모형3에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을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생

활 양식,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사회인구학적 배경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

이다.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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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부모동거여부2) .782*
*

.256 2.186
.758*
*

.278 2.134
.792*
*

.281 2.209.698* .308 2.009

생

활

양

식

가사 노동 시간 -.005 .008 .995 -.007 .008 .993 -.005 .008 .995

취미레저여가활동3)

자주 .590* .346 1.804.663* .351 1.941 .537 .360 1.710

안함 .045 .303 1.046 .013 .305 1.013 .121 .323 1.129

생활비 비중 -.010 .012 .990 -.011 .012 .990 -.007 .013 .993

저축 비중 -.001 .007 .999 -.002 .008 .998 -.005 .008 .995

성 역할 태도4)
-.617
*

.300 .539
-.692
*

.310 .500

사

회

인

구

학

적

배

경

연령
-.061
*

.033 .941

교육수준5)

대학원 이상 1.067 .763 2.905

대학교 이상 .465 .399 1.592

직업6)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068 .655 .934

사무직 .532 .657 1.702

판매직 .236 .656 1.266

거주 지역7) .099 .274 1.104

월평균본인소득 .345 .307 1.412

아버지대학이상8) -.286 .398 .751

어머니대학이상9) -.081 .645 .923

상수항 .961*
**

.188 2.615.768*
*

.287 2.1551.172
***

.355 3.230 .804 1.7862.234

분류정확 % 80.6 80.6 80.6 81.1

-2LL 386.754 381.664 377.168 364.394

Modelχ² 9.256** 14.346* 18.842** 31.616*

<표 8>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1)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403)

*p<.05,**p<.01,***p<.001

기준변수:1)없다 2)비동거 3)가끔 4)고정적 5)8)9)고등학교이하 6)생산노무직 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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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을 이용한 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모형1은 p<.01,모형2는 p<.05,모

형3은 p<.01,모형4는 p<.05수준에서 각 실증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분류정확도는 모형1,모형2,모형3,모형4각 단계별 회귀분석 수행에

따라 80.6%로 모형3까지 동일하다가 마지막 모형4에서는 81.1%로 증가하였다.

-2LL값은 점차 작아지고,χ²값은 점차 커져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실시로 인하여 모형이 더욱 적합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모형1을 보면,부모 동거 여부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1).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

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2.186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모형2는 생활 양식 변인 4개를 모형1에 추가한 분석모형이다.모형2에서

개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4개의 변인 중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만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취미ㆍ레저여

가활동에 있어 가끔 하는 경우보다 자주하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1.804배 높아진다.또한 모형1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

거 여부는 모형2에서도 여전히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p<.01).

모형3은 성 역할 태도를 모형2에 추가한 분석 모형인데,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추가로 투입된 성 역할 태도는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이는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

람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0.539배 낮아진다는 것이다.모형1,모형2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성 역할 태도가 추가된 모형3에서도 결혼 의

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그리고 모형2,모형3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변

인도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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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립변인들이 함께 투입된 모형4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모형3에 추

가한 분석 모형이다.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추가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에서 오직 연령만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p<.05).이는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0.941배 낮아지는 결과이다.모형2,모형3에서 유의미했던 취

미ㆍ레저 여가 활동의 영향은 최종 모델에 와서 영향력이 사라졌다.모형3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던 성역할 태도 역시 모형4에서도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7>과 <표 8>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동거,여가 활

동,성 역할 태도,연령,아버지의 교육수준이었다.즉,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

와 동거할 때,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참여가 활발할 때,성 역할 태도가 고정

적일 때,연령이 감소할 때,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결혼에 대한 태도

는 긍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또한 최종 모델에

이르러서는 이전 모델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 동

거 여부 변인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약해졌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결

론 및 제언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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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제언

1.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성 역할 태도,생활 양식을 비교 분석하였다.그리고 미혼 취업 여성

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직업,본인 소득,어머니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약 28.8세)이 부모와 동거

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약 30.5세)보다 약 1.7세 어렸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5.4%),‘사무

직’(36.3%),‘판매서비스직’(13.6%),‘생산노무직’(4.7%)의 직업 비율순으로 나

타났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도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48.1%),‘사무직’(24.4%),‘판매서비스직’(23.1%),‘생산노무직’(4.4%)순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사무직’비율이 더

높고,‘판매서비스직’비율은 더 낮았다.

월 평균 본인 소득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31만 6

천 9백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81만 6천 백원

으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01).소득이 더 많을 경우 독립

가구를 형성할 경제적 여건의 성립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거주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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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교육수준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

업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차

이는 유의하였다(p<.05).자세히 살펴보면,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부모와 동

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대학교 이상’인 경우는 11명으로 3.7%

를,‘고등학교 이하’가 290명으로 96.3%를 차지했고,부모 동거하지 않는 미

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는 ‘대학교 이상’이 14명으로 8.8%,‘고등학교 이하’가

145명으로 91.2%를 차지하였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

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05).어머니의 교육수준

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56%,부모와 동거하

는 비율이 44%,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부모와 동거

하지 않는 여성이 33.3%,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66.7%를 나타냈다.어머

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서구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딸을 독립시

키는데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

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성 역할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생

활양식인 여가 활동,가사 노동 시간,생활비 비중,저축 비중의 네 가지 변

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지난 한 달간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경우 123명인 40.7%,‘가끔 한다’는 경우가 100명인

33.1%,‘자주 한다’는 경우가 79명인 26.2% 순으로 나타나,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취미ㆍ레저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자주 한다’는 여성이 62명인 38.3%,‘전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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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여성이 58명인 35.8%,‘가끔 한다’는 여성이 42명인 25.9% 순

으로 나타나,취미ㆍ레저 활동 활발히 참여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다.약간

낮지만 비슷한 비율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분화되는 양상을 보여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비

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데 제약이 없어 개인에 따라 여가 활동

참여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의 모든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부모와 동거하는 경

우,일주일에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약 2시간 27분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일주일에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약 7시

간 5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5시간 29분으로 그

차이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White와 Rogers(1997)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와 동

거하지 않는 자녀보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만큼 부모에게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영향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가사 노동

시간에 있어 눈에 띄는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어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탈피

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山田昌弘(1999)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삶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 결

혼을 미루거나,아예 하지 않고,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

고 해석할 수도 있다.하지만 부모 동거 여성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더 있

음에도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에 있어 참여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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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간섭과 영향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본인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만

은 볼 수 없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본인 소득 중 생활비의 지출 비

중은 평균 39.56%,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은 46.71%를 나타

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

보다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의 지출이 비교적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해석하자면,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지

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생활비에 있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그래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생활비

지출 비중이 적어 좀 더 여유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이의 반영으로 저축에 있어 생활비 지출이 적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로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37.54%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31.73% 보다 더 높은 저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

한 태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동거,여가 활동,성

역할 태도,연령,아버지의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즉,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할 때,취미ㆍ레저 여가 활동 참여가 활발할 때,성 역할 태도가

고정적일 때,연령이 감소할 때,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부모 동거 여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에서 상반된 두 견해가 있는데,樋口와 阿部(1999)는 山田昌弘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동거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춘다고 하여,이는 곧 부모 동거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결혼 의향을 낮춤으로써 실제 유배

우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이다.반면,김정석(2006)은 미혼 여성들

중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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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본 연구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후자인 김정석(2006)의 주장을 지지

하였다.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 가구를 형성한 미혼 여성은 부모의 영

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며,이미 부모와 동거하

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결혼 압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부모

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덜 받거나,부모의 결혼 압박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로워져 다소 부정적인 결혼 태도를 형성하거나,결혼 의향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한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

에게서 독립한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일 뿐 아니라,앞으로의 생활에

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취미ㆍ레저 여가 활동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취

미ㆍ레저 여가 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가 가끔 하는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있

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성 역할 태도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선행 연구

와 일치하는 것으로,이동원 등(1995)도 고정적인 성 역할 모델 보다 유동적인

성 역할 모델을 선호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결혼 회피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이는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여성들의 인식은 고정적인 성 역할 인식에

서 자유로운 태도로 바뀌어 가는데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지

나치게 과중한 역할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결혼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남녀에 따른

성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보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

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김예리(2008),김정석(2003),양명숙(1996)의 연

구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다.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더

이상 성 역할에 고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실제 결혼을 하면 여

성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이와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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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이 증가할 때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결혼 의향이 없을 확

률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적어진다고 보고한 김모임(1973),김정석(2006),Lee등(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여성이 일정 연령을 초과하면 더 이

상 결혼 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로서,고연령층의 장기적인 미

혼화가 지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연령 규범이 우리 사회

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

계층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는데 본 연구 결과

는 이와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집안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

이 결혼할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김보경과 김한곤(2005)의 주장과는 일맥하

는 결과이긴 하나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 같은 의

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와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찰함으로

써,그동안 실태 조사에 머물러 오던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

존 연구와는 다른 시사점과 의의점을 보여주었다.특히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였고,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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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 여성의 결혼 장려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나이

가 많은 여성일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많고,결혼에 대해 부정

적이거나,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연령이 여성의 생활 및

결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므로 연령대

별 미혼 여성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결혼 장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20대 초반부터 결혼 친화적

인 환경 조성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시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부모 동거 여부는 부분적으로나마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와 동거하는 여

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보다 결혼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차

이 분석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고,소득이 더 많으며,여가 활

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즉,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

성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입지와 자유로운 주거 생활,여가 생활을 즐

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적인 생활에 더

익숙해져서 결혼의 속박에 대한 거부감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더 크

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반면,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의식주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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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부모로부터의 결혼에 대한 압력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부모와의 생활에서 결혼으로의 도피를 꿈꾸게 할 수도 있다.또한 부모의

보수적인 결혼관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에는 결혼의 ‘보험 효과’,‘규모의 효과’와 같은 결혼으로부터 얻는 이득 및

자녀의 의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적절한 분리

를 통해 결혼이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가족 형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

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맞

벌이 부부의 증가로 더 이상 성 역할에 고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임에

도 실제 결혼을 하면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와 이상의 괴리로 미

혼 여성은 결혼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양육,돌봄 서비스의 사회화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역할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평생 비혼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통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대상인 미혼 취업 여성의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 4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부모 동거 여부별로 사례를 구분하게 됨에 따라 차

이검증이나 영향력 분석에 있어 일반화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었다.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미혼 취업 여

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실생활의 차이 가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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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둘째,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

해 고찰하였지만,패널의 문항의 한계로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은 고려하지 못하였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맥락에서 간주되는 변인들로

대체한 제한점이 있었다.부모의 계층을 질문한 문항이 없어 부모의 교육수

준을 대체 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정확한 부모의 계층을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생활 양식 변인을 본 연구자의 의도대로 규정할 수 없어 영향 변수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다.그러나 차이검증에서 분명한 생활 양

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

식의 차이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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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GenderRoleAttitudesandLifestylesofUnmarried

EmployedWomenonPositionaboutMarriage

-FocusedonthePresenceofTheirParentsasCommonDwellers

Thisstudy wasaimedtoinvestigatewhateffectsthepresenceof

parentsofunmarriedwomenascommondwellers,genderroleattitudes

andlifestyleshadontheirattitudestowardsmarriageinordertohavea

multilateralunderstanding ofmarriageavoidancethatmadeunmarried

personsremainunmarriedandaphenomenonofmarriagedelay."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KLoWF)" data

extracted from the sample aged 40 years and under 25,unmarried

working women in thestudy were464people.Forthispurpose,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unmarried employed women i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dependingonwhethertheysharedacommondwellingplacewiththeir

parents.Then,itanalyzed thevariablesthataffected theattitudesof

unmarriedemployedwomentowardsmarriage.



First,thisstudyanalyzedthedifferencesamongunmarriedemployed

women i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depending on whetherthey

sharedacommondwellingplacewiththeirparents.

Intermsofage,womenwholivedwithparents(28.8yearsold)were

youngerthanthosewhodidnotlivewithparents(30.5yearsold).As

foroccupation,theformergroupwasmorelikelytoworkinthe'office'

than the latter group and the rate of working as ‘sales service

representatives’wasfarlower.With regardsto themonthly average

income,theformergroupearned1,316,900won,whilethelattergroup

earned1,816,100won,whichshowedthatthelattergroupearnedabout

0.5million won morethan theformergroup.Meanwhile,ithasbeen

found thatthe mothers ofthe lattergroup were slightly higherin

educationallevelthanthoseoftheformergroup.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unmarried

employedwomeningender roleattitudesandlifestylesdependingon

whethertheysharedacommondwellingplacewiththeirparents.

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gender roleattitudes,but

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thevariablesoflifestyles.Regarding

theparticipationofleisureactivities,womenwholivedwithparentswere

lessactivethanthosewhodidnotlivewithparents.Theformergroup

didabout2hoursand27minutesofhouseworkaweek,whereasthe

lattergroupdidabout7hoursand56minutesofhouseworkaweek,

whichshowedadifferenceofabout5hoursand29minutes.39.6% of

theincomeoftheformergroupwasspentforliving expenses,while

46.7% oftheincomeofthelattergroupwasspentforlivingexpenses.



Concerningthesaving,37.5% oftheincomeoftheformergroupwas

savedduetothefactthattheirliving expenseswererelatively small

andeconomicallybetter,whereas31.7% oftheincomeofthelattergroup

wassaved.

Third, thisstudyanalyzedthevariablesthataffectedtheattitudesof

unmarriedemployedwomentowardsmarriage.

Ithas been revealed thattheir attitudes towards marriage were

positiveortheoddsoftheirintentiontogetmarriedbecamehighwhen

theylivedwiththeirparents,whentheywereactivelyparticipatingin

theactivitiesofhobbiesandleisure,when theirgenderroleattitudes

werefixed,whentheywereyoung andwhentheeducationallevelof

theirfatherswas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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